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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ⅠⅠⅠⅠ....    머머머머리리리리말말말말

향교는 공자(孔 , 기원전 552～479년)의 사상과 철학으로부터 기원

된 유교 또는 유학의 교육과 전파를 위해 각 지방에 관학(官 )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유교는 삼국시대 전래되었으며 

향교는 고려시대 인종 5년(1127년) 최초 설립된 것으로 전해진다.1)

조선시대 들어서 유교를 국가통치의 기본이념으로 하는 숭유억불(
) 정책과 향교를 각 지방 행정구역 마다 교육기관으로 설치하는 

지방교육 정책을 적극 시행하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전국 각지에 많은 

수의 향교가 설립되었고 또한 향교가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

였다.

* 충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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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는 설립목적과 주요기능이 공자 등 유교 성현( )에 대한 제

사와 유생들에 대한 교육이었으므로 기본적 건축형식도 두 가지 기능

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사를 위한 제향공간과 교육을 위한 강학공

간이 주공간으로 형성되었으며 제향기능과 강학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공간과 진출입을 위한 진입공간이 부공간으로 형성되었다.

향교의 공간구성과 각 공간별로 포함되는 주요 건물 및 시설의 종류

는 <표 1>과 같으며, 이들 중 제향공간의 대성전과 강학공간의 명륜당
이 향교의 전체 배치 및 공간구성에 있어서 중심적 요소로 역할을 하

였다.

향교는 건축을 통해 제향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주기능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적 이념인 엄격한 질서와 위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

으며, 특히 배치에서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축( )에 의해 공간

적 질서와 위계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영춘향교의 건축양식을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 방법으로

는 먼저 향교 건축양식의 기본적 틀이자 규범 역할을 하는 배치형식을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배치를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 즉 진입공간, 강학

공간, 제향공간, 지원공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ⅡⅡⅡ....    배배배배치치치치형형형형식식식식

향교의 배치형식은 주기능이자 주공간인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의 배

치형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묘후학 형식, 전학후묘 

형식, 병렬 형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들은 주로 남쪽을 정면으로 

하고 남북 축을 주축으로 하여 배치되었다.

전학후묘( ) 형식은 앞쪽에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강
학공간이 위치하고 그 뒤쪽에 대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제향공간이 

위치하는 형식이다. 주요 건물로는 외삼문과 명륜당 그리고 내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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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  간 주요 건물 및 시설 비   고

주

공

간

主

空

間

제향공간

(祭享空間)

대성전(大成殿)

동무(東廡), 서무(西廡)

마당(中庭), 외곽담장 등

대성전의 중심의 

정형적, 대칭적 배

치 

내삼문(內三門)
제향공간과 강학공

간 사이에 배치

강학공간
(講學空間)

명륜당(明倫堂)

동재(東齋), 서재(西齋)

외곽담장, 마당(中庭) 등

명륜당 중심의 정

형적, 대칭적 배치

부

공

간

副

空

間

지원공간

(支援空間)

제기고(祭器庫), 전사청(典祀廳)

존경각(尊經閣), 교직사(校直舍) 

등

제향공간과 강학공

간 주위에 자유스

럽게 배치

진입공간

(進入空間)

홍살문(紅箭門), 하마비(下馬碑)

누각(樓閣), 외삼문(外三門)

진입로(進入路) 등

앞쪽에 배치

<표 1> 향교의 구성요소

대성전이 차례로 직선 축 위에 위치하였다.

향교가 경사지형에서 건축될 경우 외삼문으로부터 명륜당, 내삼문을 

거쳐 점차 지형이 높아지면서 대성전이 가장 높게 뒤쪽에 위치함으로

서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한 배치형

식이었으므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주로 남북방향의 경사지형에 건축된 향교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배치
형식으로 현존하는 향교 중 약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양, 청주, 괴산, 장수, 양천, 진주, 남원 등의 향교가 대표적 사례이다.

전묘후학( ) 형식은 앞쪽에 대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제

향공간이 위치하고 그 뒤쪽에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강학공간이 

위치하는 형식이다. 주요 건물로는 외삼문과 대성전 그리고 내삼문과 

명륜당이 차례로 직선 축 위에 위치한다.

전학후묘 형식이 주로 경사지형에서 이용되면서 국내 향교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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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였던 반면에, 전묘후학 형식은 주로 평지지형에서 이용되면

서 현존하는 향교 중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균관, 

나주, 전주, 영광, 정읍 등의 향교가 대표적 사례이다.

병렬( ) 형식은 대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제향공간과 명륜당

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강학공간이 나란히 위치하는 형식이며, 향교를 

등진 위치에서 정면을 바라볼 때 두 공간의 좌, 우 위치에 따라 좌묘우

학( ) 형식, 좌학우묘( ) 형식으로 구분된다.

  

[도면 1] 전학후묘 형식

  

[도면 2] 전묘후학 형식

[도면 3] 병렬 형식  좌묘우학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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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배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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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  간 건물 및 시설 규 모 비   고

주

공
간

主

空

間

제향공간

(祭享空間)

대성전(大成殿)

마당(中庭)

외곽담장

정면 3칸

측면 2칸

동무(東廡), 서무(西

廡)가 없이 대성전을 

중심으로 정형적으로 

배치

강학공간

(講學空間)

내삼문(內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명륜당(明倫堂)

동재(東齋)

마당(中庭)

외곽담장

정면 4칸 

측면 2칸

정면 4칸 

측면 1칸

서재가 없이 명륜당과 

동재에 의해 비정형적

으로 배치

부
공

간

副

空
間

진입공간

(進入空間)

외삼문(外三門)
정면 3칸 

측면 1칸
주출입구 역할

홍살문(紅箭門)

진입로(進入路)

지원공간

(支援空間)

제기고(祭器庫)

교직사(校直舍)

정면 2칸 

측면 1칸

정면 6칸 

측면 2칸

제향공간에 부속 배치

강학공간 앞쪽에 배치

<표 2> 영춘향교의 구성요소

전학후묘, 전묘후학 형식이 남북방향이 긴 종방향 형태 대지에서 주로 

적용되었던 반면에, 병렬 형식은 남북방향 보다 동서방향이 긴 횡방향 

형태 대지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배치형식이다. 현존하는 향교 중 약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춘, 진천, 강화, 합천, 거창, 밀

양 등의 향교가 대표적 사례이다.

영춘향교는 조선 초기 1398년(정종 1년)에 창건된 후 네차례의 이건

( 建)을 거쳤고 마지막으로 1791년(정조 156년)에 현재의 위치에 건립
된 것으로 전해진다. 네 차례 이건뿐만 아니라 수차례 중수( )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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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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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으므로 그 동안 배치형식뿐만 아니라 그를 구성하는 건축물 등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나 도면이 부족하므로 본 연구는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배치형

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춘향교는 평지에 가까울 정도의 매우 완만한 경사지형에 배치되었

고 기본적 배치형식은 병렬 형식이며 세부적으로는 제향공간이 좌측에 

배치되고 강학공간이 우측에 배치된 좌묘우학 형식이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병렬 형식은 두 공간이 나란하게 배치되는 반면에, 영춘향교는 

명륜당이 대성전보다 약간 앞쪽으로 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강학공간

이 제향공간의 앞쪽까지 감싸고 있다.

또한 강학공간의 주출입구인 외삼문과 중정형식의 마당 일부가 제향

공간의 앞쪽에 위치하면서 홍살문, 진입로, 외삼문, 마당, 내삼문, 마당, 

대성전을 연결하는 강한 직선 축을 형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직선 축

의 형성과 이에 의한 공간적 전개는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구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므로 주로 전학후묘 배치형식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기법이었다.

이와 같이 영춘향교는 지형조건상 병렬 형식을 기본적 배치형식으로 

하였지만 부분적으로 전학후묘 형식을 적용함으로서 향교의 본질적, 

건축적 특성이었던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점

이 배치뿐만 아니라 건축양식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ⅢⅢⅢⅢ....    진진진진입입입입공공공공간간간간(((( 空空空空間間間間))))

진입공간은 외부로부터 향교로 진출입을 위한 공간으로 향교의 가장 

앞쪽에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향교 가장 앞쪽에 홍살문( )이 세
워지고 그 근처에 하마비( )가 설치되었으며, 외부로부터 홍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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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진입공간

을 통과한 후 진입로를 지나 향교 주출입구 역할을 하는 외삼문에 이

르게 된다.

진입공간은 외부로부터 제향공간 또는 강학공간 등 향교 주공간에 
이르는 과정적(過 ) 공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향교 외부와 내부

의 제향공간 또는 강학공간을 연결해 주는 매개적( 介 ) 공간의 역

할을 하였다. 또한 대부분 향교가 홍살문에서 외삼문까지 직선의 진입

로를 형성함으로서 진입축( )과 정면성( )을 강조하였을 뿐

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유교적 질서와 위엄을 강조하였다.

영춘향교의 진입공간은 평지지형에서 직선 진입로에 의해 남북 축을 

형성하였으며, 정면에 형성된 강학공간의 진입공간뿐만 아니라 측면에 

교직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원공간의 진입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영춘향교의 경우 남북방향 직선 축에 의해 진입공간을 형성함으로서 

일반적 향교 진입공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와 같은 직선 축은 홍살문으로부터 외삼문, 내삼문을 거쳐 대성전까지 

연장되면서 향교 전체 배치 및 공간구성의 주축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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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강강강강학학학학공공공공간간간간((((講講講講 空空空空間間間間))))

향교의 강학공간은 유생들의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일명 
교육공간(敎 空間)이라고도 지칭된다. 유생들의 교육을 행하고 교관

(敎官)들의 거처 역할을 하는 명륜당( 堂)과 유생들이 숙식과 독서

를 행하는 동재(東 )와 서재( )가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주요 건물

이었다.

향교 규모에 따라 서재가 생략되고 동재만 배치되기도 하였으며 기

타 건물로서는 교육, 풍류, 사색을 위한 누각(樓閣), 도서 출판과 보관

을 위한 건물로 일명 장판각( 閣) 또는 경판고(經 庫)라고도 지칭

되는 존경각( 經閣) 등이 주위에 추가되어 배치되기도 하였다.

강학공간의 배치형식은 일반적으로 방형 평면으로 둘러싼 외곽 담장 
내부에서 명륜당을 중심으로 전면 양쪽에 동재와 서재가 서로 마주보

며 대칭형으로 배치되고 대성전과 마주보는 위치에 강학공간의 주출입

구 역할을 하는 내삼문 또는 외삼문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보

조하는 지원건물로서 주위에 누각, 존경각 등의 건물이 배치되었다.

명륜당은 강학공간의 중심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평면

이 일반적이었으며 중앙에 넓은 교육공간으로서 3칸의 대청을 설치하

고 양쪽에 각각 1칸의 온돌방을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공포는 대성

전과 마찬가지로 익공양식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 형식이었다.
동재, 서재는 유생들의 생활공간으로 동재에는 양반의 자제, 서재에

는 평민 자제의 교생들을 수용하였으며 일반적 건축형식은 온돌방, 마

루, 부엌으로 구성된 평면, 정면 3칸과 측면 2칸 정도의 규모, 공포가 

없는 도리식 가구, 홑처마 맞배지붕이었다. 동재와 서재는 향교의 다른 

건물들에 비해 일정한 형식이 없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형식과 기법으

로 건축되었으며 동무, 서무와는 달리 두 건물이 대부분 동일한 형식

으로는 건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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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강학공간

외삼문 대신에 2층 규모의 누각을 설치하여 1층은 출입을 위한 문으

로 사용하고 2층은 교육, 풍류, 사색을 위한 누각 마루로 사용하거나 

별도의 명륜당을 설치하지 않고 명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누각을 향교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건축하거나 또는 아예 외부에 독립

적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춘향교의 기본적 배치형식은 병렬 형식 중 좌묘우학 형식으로 강

학공간이 우측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강학공간이 제향공간

의 우측과 전면을 감싸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무가 없이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재, 외삼문 등에 의해 구성하였다.

정형적으로 구성된 제향공간과 달리 강학공간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자유스러운 배치와 공간을 구성하였고 또한 주건물인 명륜당과 주출입
구인 외삼문의 배치 축이 일치되지 않고 각각 독자적 축을 형성하였다

는 점이 특징적 이라 할 수 있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우측에 1칸의 온돌방을 형성하

고 좌측에 3칸의 우물마루 대청을 형성하였으며, 무출목( )의 초

익공( 工) 공포, 무고주 오량가구, 겹처마 맞배지붕 형식이다. 온돌

방으로만 단순하게 구성된 동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홑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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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제향공간

맞배지붕 형식이며,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맞배지붕의 

솟을삼문 형식이다.

ⅤⅤⅤⅤ....    제제제제향향향향공공공공간간간간(((( 空空空空間間間間))))

제향공간은 향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계가 높은 공간으로 공자와 

유교 성현을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 공간이며, 일명 제사공간( 空間) 

또는 문묘공간( 空間)이라고도 지칭된다.
정방형 또는 장방형 평면으로 둘러싼 외곽 담장 내부에서 공자의 위

패를 모신 대성전(大 )을 중심으로 전면 양쪽에 중국과 국내 유현

들의 위패를 모신 동무(東 ), 서무( )가 서로 마주보며 대칭형으로 

배치되고 대성전과 마주보는 위치에 제향공간의 주출입구 역할을 하는 

내삼문 또는 외삼문이 배치되었다.

향교 규모에 따라 동무, 서무가 생략되고 대성전만으로 구성되기도 

하였으며 제향 기능을 보조하는 지원건물로서 제례용 물품을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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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내삼문 및 대성전 

제기고( 器庫), 제례용품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사청( ) 등의 건물이 주위에 추가되어 배치되기도 하였다.

향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향교의 제향공간은 주출입구와 대성전을 

연결하는 직선 축( )에 의해 전체적으로 대칭성(對 )과 중심성(

)이 매우 강한 정형적( ) 배치와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의해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하였다.

대성전은 제향공간의 가장 높고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하는 건물로 

향교내 다른 건물에 비해 규모, 양식, 의장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높
은 위계성과 상징성을 지녔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정면 3~5칸, 측면 

2~3칸 규모의 평면, 익공양식( ), 겹처마 맞배지붕 형식이었다.

동무와 서무는 대성전보다 한 단 낮은 지형에 건축되거나 같은 지형

일 경우는 기단을 낮게 하여 건축되었으며 또한 작은 규모로 간결화된 

구조, 양식, 장식에 의해 건축되었다. 두 건물이 서로 동일한 형식으로 

건축되었으며 일반적 건축형식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평면, 공

포( )가 없는 도리식(道 ), 홑처마 맞배지붕 형식이었다.

영춘향교 배치형식은 병렬 형식 중 좌묘우학 형식으로 제향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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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무, 서무가 없이 대성전을 중심으로 내삼문, 

제기고에 의해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정형

적으로 구성된 강학공간과 달리 제향공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정형적 

배치와 공간을 구성하였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통칸( 間) 구조로 내부는 장마

루 바닥이며 일출목( )의 이익공( ) 공포, 무고주( 高 ) 오

량가구( 架構), 겹처마 맞배지붕 형식이다. 대성전 정면에 위치한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맞배지붕의 솟을삼문 형식이며 

전면 우측에 위치한 제기고는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형

식이다.

ⅥⅥⅥⅥ....    지지지지원원원원공공공공간간간간(((( 空空空空間間間間))))

향교에서 지원공간은 주공간인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의 기능이 충실

히 수행되도록 보조하기 위하여 주위에 형성되는 부속적 공간으로, 일

반적으로 제향공간, 강학공간과는 달리 일정한 배치형식이나 규범이 

없이 자유스럽게 배치되거나 건축되었다.
일반적으로 제향공간 주위에는 제례용 물품을 보관하는 제기고( 器

庫), 제례용품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사청(

) 등의 건물이 추가되어 배치되었으며, 강학공간 주위에는 교육, 풍

류, 사색을 위한 누각(樓閣), 도서 출판과 보관을 위한 건물로 일명 장

판각( 閣) 또는 경판고(經 庫)라고도 지칭되는 존경각( 經閣) 등

의 건물이 추가되어 배치되었다. 관리인의 거처를 위한 건물로 일명 

고직사(庫 ) 또는 수직사( )라고도 지칭되는 교직사(校 )는 

제향공간, 강학공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배치되었다,
영춘향교의 지원공간은 제향공간에 부속되어 건축된 제기고 그리고 

강학공간의 앞쪽에 위치하고 담장에 의해 별도로 구획된 교직사 등에 



- 15 -

[사진 5] 교직사  [사진 6] 제기고

의해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제기고는 대성전 전면 우측에 위치하고 단순한 기법과 양식에 의해 

소규모 창고 형식으로 건축되었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정면 2칸, 측
면 1칸 규모의 통칸 평면구조, 홑처마 맞배지붕 형식이다.

교직사는 명륜당 전면에 위치하고 사주문( )에 의해 별도의 외

부 출입문을 형성하였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온돌방, 부엌, 마루 등에 

의해 구성된 일자형 평면 민가형식의 건물로 정면 6칸, 측면 2칸의 규

모, 1고주 오량가구, 홑처마 맞배지붕 형식이다. 현재는 평면이 일부 

변형된 상태이다.

ⅦⅦⅦⅦ....    맺맺맺맺음음음음말말말말

영춘향교는 1399년 최초 창건된 이후 네차례 이건( 建)되고 또한 
수차례 중수( )되었으므로 그 동안 건축형식과 기법 등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와 같은 건축적 변화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나 도면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춘향교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건축양식을 분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춘향교 건축양식의 특성은 우선 배치형식에서 두드러진다.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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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형식은 병렬 형식 중 좌묘우학 형식이지만 두 공간이 나란하게 배

치되는 일반적 병렬 형식과는 달리 명륜당이 대성전보다 약간 앞쪽으

로 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강학공간이 제향공간의 우측과 전면을 감싸

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동무, 서무가 없이 대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향공간은 매우 정형

적 배치와 간결한 공간을 형성한 반면에 서재가 없이 명륜당을 중심으

로 구성된 강학공간은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으로 자유스러운 배치와 공
간을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살문, 진입로, 외삼문, 마당, 내삼문, 마당, 대성

전을 연결하는 강한 직선 축을 형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직선 축의 형

성과 이에 의한 공간적 전개는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구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므로 전학후묘 배치형식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기법으로 

영춘향교와 같은 병렬 배치형식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특이한 현상이

었다.

결론적으로 영춘향교는 지형조건상 병렬 형식을 기본적 배치형식으
로 하였지만 부분적으로 전학후묘 형식을 도입함으로서 향교의 본질

적, 건축적 특성이었던 유교적 질서와 위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

는 점이 배치뿐만 아니라 건축양식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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